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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청소년 시기 주의집

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와 분류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았고,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

족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이 전이되는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전이

양상에 있어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잠

재집단 분류를 위해서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의 비교 검증, 분류율을 고려하여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을 결정하였다. 또한 Asparouhov와 

Muthén이 제안한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에 따른 전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

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모두 응답한 2,15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은 하집단

(53.4%), 중집단(39.3%), 상집단(7.3%) 순으로 3개 도출되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은 중집단(45.4%), 하집단(44.6%), 

상집단(9.8%) 순으로 3개 도출되었다. 이처럼 잠재집단별로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높은 청소년은 신체증상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낮

은 청소년은 신체증상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비교적 낮은 청소년부터 높은 청소년들까지 상이한 잠재집단이 있음과 

공병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부

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비일관성), 친구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부모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

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별 결과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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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높은 집단은 학업열의와 삶의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은 집단은 학업

열의와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

집단별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높게 겪는 청소년은 학교생활부적응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

체증상 잠재집단의 전이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

려움 및 신체증상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증가한 청소년은 662명(30.7%)이

며, 유지한 청소년은 1,042명(48.4%)이며, 감소된 청소년은 450명(20.9%)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

체증상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의 경우,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

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의 

경우, 부모양육태도가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하고,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잠재집단 전이에 있어서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따스함),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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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시기에는 인지, 정서, 신체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서행동문제

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3.82%, 중학교는 7.53%, 고등학교는 

5.82%로 나타나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심리적 취약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김세연, 김재철,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초기에 

발생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사춘기를 지나며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성인기까지 

이어져 만성적인 우울이나 불안, 혹은 자살시도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발생시

키며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김경심, 2022). 그러나 조기에 이러한 문제들

이 발견되고 적절히 다루어진다면 성인기 정신질환 발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를 크게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나누고 있으며, 외현화 문제로는 주의집중, 공격성, 비행을, 내재화 

문제로는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포함시키고 있다(김용숙, 2024). 이와 관

련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박선희(2022)의 연구에 

따르면 외현화 문제 가운데에서는 공격성이 가장 활발히 다루어졌으며, 다음은 비

행, 마지막은 주의집중의 순서였다. 내현화 문제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다루는 연

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회적 위축, 마지막은 신체증상의 순서였다. 이처럼 주

의집중과 신체증상을 주제로 발표된 연구물은 수는 적은데, 이는 주의집중 및 신체

증상 문제가 다른 정서행동문제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은 교우관계, 학업성취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이어진다(서영임, 2019). 주의집중이 

가능한 청소년은 시간 별로 조직화된 학교 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적응이 예측되며,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김정민, 송수지, 2014). 만일 학령기 청소년이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신체증상 역시 문제행동, 학업성취, 가족문제 등과 관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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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다(신선미 외, 2011). 또한, 주의집중과 신체증상 문제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깊은데(박소연, 2021; 하미영, 정현희, 2021), 이는 청소년 

시기의 우울이나 불안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

고 두통, 복통 등 몸이 아픈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박

정은, 2020). 신체증상과 우울과의 관련성은 특히 한국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

났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는데(신현균, 2003),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문화와 관련될 수 있다. 김해진과 동료들의 연구(2023)에 따

르면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인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다. 이처럼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은 신체증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 주의집중 및 신체증상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문헌들

을 통해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의 호소문제를 다룬 안미영(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주의 유형 아동은 신

체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백승영과 이승희(20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주

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 가운데 주의집중, 내재화 문제 가운데 

신체증상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에 대상자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행동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서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경우에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추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 수 있다면 

개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질적인 잠재계층

의 이동 양상을 살펴보는 잠재전이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각광받는 연구 방

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소수만이 존재한다. 예컨대 하아영 외(2021)는 중학교 1

학년의 학업무기력 잠재집단이 2학년 학업무기력 잠재집단으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 

학업성취도, 그릿, 학교생활만족도,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요인

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

움과 신체증상으로 구성되는 잠재계층을 규명하고, 이들 잠재계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T1)과 중학

교 1학년(T2)을 관찰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학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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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로의 큰 변화를 겪으며 사춘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들 두 시점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과 집단 간 전이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도움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

추고, 정신건강 개선을 촉진한다(Taylor et al, 2015).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감과 심리

적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

는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

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사회적지지 관련성을 살펴보면, 지성애 외

(2017)의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형의 어머니가 양육한 자녀의 주의집중력이 다른 유

형의 어머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

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부모 자녀 간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박희정(2015)의 학령 후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신체증상과 사회적

지지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신체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 경험이 신

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관계를 포함한 사

회적 지지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

다. 특히, 학교급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손수경(2022)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부모지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도움이 많이 제공되는 시기이기도 하나 사춘기 절

정에 비해 초등학생 시기의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 교사,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은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감소하는 데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T2) 시점에 대해 잠재집단 별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시기 학업성취는 학교에서의 성

취 경험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응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 6 -

학업성취를 위해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된 과도한 학업 수행은 학업소진으로 이어

져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소

년에게 있어서 학업수행과 성취에 높은 동기를 갖고, 강하게 몰입하도록 하는 학업

열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변인이나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에서의 긍정적인 적응을 예측하였고(Jiang et al, 2016), 이후 시기의 삶에도 큰 영

향을 미쳤다(Lyons et al, 2013).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학업열의는 청소년 시기에 더 강조되는 변

인이며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는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잠재집단들이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이루는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규

명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T1)과 중학교 1학년(T2), 두 시점의 종단자료

를 사용하여 각 시점에서의 잠재집단을 규명하고,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이들 잠

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학교 1학년(T2) 잠재집단

에 대해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결과변인으로서 학업열의, 삶의 만

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T1)에서 중학교 1학

년(T2)으로의 전이 양상을 파악하고,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잠재집단 전이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1차 

년도에 수집된 초등학교 4학년 자료와 4차 년도에 수집된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

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몇 개이

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중학교 1학년의 주의집중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잠재집단 전이는 어떠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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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주의집중의 어려움의 개념 및 특성

 주의집중 능력은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력과 단기기억 정보가 장기기

억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중력을 포함한다(이명경 외, 2013). 이와 

반대로 주의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주의집중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주의집

중의 어려움은 청소년이 숙제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하는 것, 과제나 활동에서 주의

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 불필요한 자극에 의해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것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최사라, 2019). 초등학교는 구조화된 학교 환경 속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에 초등학생이 되고 난 이후 주의집중 어려움의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경험하던 청소년은 고학년이 될수

록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불안정한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

(박시윤, 2016). 이렇듯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수업 집중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의 문제를 겪을 뿐만 아니라 위축, 우울 등 심리적 어

려움을 겪는다. 또한 주의집중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부모와 교사의 지시에 집중

하지 못해 지적을 받기 쉬우며, 쉽게 산만해지는 특성으로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

으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Hoza, 2007).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

려움은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주어 건강한 성장을 방해

한다(손병덕, 2016).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

회적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마저 위협하기에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R. 

Agarwal et al, 2012). 예전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ADHD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호전되는 정신장애(Mercugliano et al, 1999)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과잉행동은 감

소되는 반면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정신장애로 보고 있다(Y. 

Ginsberg et al, 2014).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을 살펴보면, 크게 생물학적인 

개입과 심리적인 개입, 사회문화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관심질병통계

(2022)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를 기준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673,353명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약물치료를 통한 신경생물학적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 적

응을 도모한 것을 알 수 있다. 약물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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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다시 재

발하는 경우도 있다. 약물치료만으론 한계가 있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명숙, 지은(2023)의 13년 

동안 ADHD 아동의 중재적 개입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인지행동치료 뿐만 아니라 

놀이를 활용한 자기표현 프로그램(함수현, 2019), 미술치료(박시윤, 2016) 등 다양

한 예술 및 신체 활동, 사회기술훈련 기반 중재 등 ADH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영임(2019)의 연구에서 행동을 통제하

는 자기조절력이 주의집중 문제를 겪더라도 학교적응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처럼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향상을 통해 주의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의 기능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의집

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교육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에 대한 개입

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던 청소년이 개입이 중단

될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화적 개입의 효과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개입

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의집중문제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전숙화(202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에 ADHD 성향의 아동에게 사회적지지가 부적응문제를 감소시킨 한기승(2016)의 

연구로 보아 ADHD 성향의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가 분노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의집중문제를 경험하

는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분노 등 변인에 따라 의미

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체증상의 개념 및 특성

 신체증상(Functional Somatic Symptoms, FSS)이란 자기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압할 때 신체 증상으

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김윤례, 2020). 구체적으로 두통, 복통, 근육통 등 신체적

인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신체적인 

통증으로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체증상은 대다수 연령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나 성장과정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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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소년기에 더 자주 나타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유진(2016)의 

연구 결과 지난 1달간 보건실을 이용한 청소년이 86.1%에 해당하였다. 또한 윤혜

경(2007)의 연구에서 신체증상 경험이 어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느 정도

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신체증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83.2%의 청소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증상을 경

험하였으며, 응답한 청소년 중 1가지 증상을 경험한 청소년이 12.1%, 그 외에는 2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였다. 또한 개별 신체 증상을 살펴보면, 두통(38%), 복

통(36%), 어지러움(32%) 순으로 신체증상을 경험한 결과로 보아 많은 수의 청소년

이 다양한 신체증상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신체증상 장애

로 진단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에 부모와 청소년 모두 증상에 대해 오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

다. 그리고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불규칙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부모는 꾀병으로 오

해하여 무시하거나 신체질병으로 간주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

문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겪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신체증상

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3년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이 DSM-5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까다로운 진단기준으로 

신체화 장애 진단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DSM-5로 개정되면서, 신체화 장애가 

신체증상장애로 용어가 변경되고 신체증상 진단기준도 1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

는 경우로 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APA, 2013). 신체증상에 대한 용어와 진단기준

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신체증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실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중 뚜렷한 소견이 없는 신체증상으로 매일 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 

흔하며(S. M. van Geelen et al, 2015),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증상은 학

업 성취 저하, 친구관계의 어려움, 학교생활부적응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하주

영, 심보윤, 2016). 또한 신체증상과 정서요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신체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이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한정

원, 2017).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많이 호소하는 사회적 위축 역시 신체증상과 높

은 관련성을 보였다(정미선, 2021). 이외에도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가 신체증상

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증상이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김윤례

(2020)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신체 증상의 관련성이 높음을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로 보아 여러 정서적 요인이 신체증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신체증상에 대해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과정

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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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신

체증상 특성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적절한 개입을 놓쳐 신체증상의 재발위험과 만

성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기에 신체증상에 대한 이해와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증상에 대한 개입방법에는 크게 생물학적인 개입과 심리적인 개입, 사회문화

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증상은 심리적인 불편감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기에 심리적인 개입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신체증상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갖도

록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교육(박성희, 2023)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김순

희, 2019), 미술치료(송경아, 2016) 등 청소년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

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

적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신체증상을 감소시키

는 데 중요한 개입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신체증상에 대해 심리적인 

개입보다는 생물학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는 국민관심질병통계(2022)에 따

르면 10세에서 19세 청소년 중 불면증, 복통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 673,353명이

었다. 많은 수의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

다. 생물학적인 개입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청소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학교, 학원 등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며, 보호자와 함께 동

행 하는 경우가 있기에 병원치료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 개입은 신체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보호

자와 의사의 격려와지지 속에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포함

한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로 청소년의 신체증상

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은 부모가 자녀의 신체증상에 관심을 가

지고 자녀에게 지속적인 격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증

상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이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개입 연구에는 

박유진(2016)의 연구가 있다. 박유진(2016)의 연구에서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

거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증상이 다른 학생에 비해 낮다

는 결과를 통해 신체증상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개입의 효과성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더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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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결과 양상

가. 학업열의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는 학업 동기를 높여주거나 수행수준을 향상시키

는 효과를 가져와서 학업에 충분히 몰입하게 해주는 능력을 말한다(김성희, 2022). 

대다수의 청소년은 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열의는 학교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학교생활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학교급에 따라 비교한 이자영

(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열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학업에서의 기초 지식을 쌓는 청소년 초기의 낮은 학업열의는 이후의 

학업수행과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중학

생의 학업성취 정도는 정서문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데, 이는 유계환

(2021)의 연구에서 높은 학업성취가 정서문제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

었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업성취에서의 실패경험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청소년 초기의 

학업열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업열의와 주의집중의 어려움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의집중력은 학업 수행에 

있어서 성취 또는 좌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습시간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집중하여 학습을 수행했다

는 사실이 학업성취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성식 외(2022)의 연구에서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청소

년은 학업열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에 반응하며 주의가 쉽게 분산되며, 부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태도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

을 미치며, 낮은 수준의 학업 열의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김정민, 송수지, 

2014). 이처럼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시기에 중요한 학업열의를 잘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신체증상과 학업열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으로 신체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신체증상이 학업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김정민, 장영희(2015)의 연

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었

으며, 신현아(2021)의 연구에서 신체증상이 학업무기력 및 성취 저하 등 부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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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를 나타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체증상과 학업열의는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체증상의 만성화와 낮은 학업열의로 이끌었

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업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백예은, 정혜

원, 2021),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를 낮췄으며,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의 높였다(최정윤, 임효

진, 2021). 부모양육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은경, 이선희(2021)의 연구에서는 

구조제공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후 학

업성취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

소년에게 교사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현지(2021)의 연구에서 교사와 친밀

감, 신뢰감을 형성한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학습 태도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더라도 학교에서의 교사와

의 관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김하람, 2021). 또한 최근 들

어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의 사회적 지지 역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친구 사

이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 개인의 학습 동기,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고 

있다(박수현 외, 2017).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학생의 학

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조홍식(2017)의 연구와 학생 간 상호적지지 역할은 

학생의 학업동기, 수행행동,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박수현 외(2017)의 연구

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업동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교사의 역할 

만큼이나 학생 간 상호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따른 학업열의를 살펴보고,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럽다고 자각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손신영, 2017).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과 지각한 삶의 요건이 일치하

게 될 때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

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 전반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수진, 임영진, 2013).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삶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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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어

떤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결과변인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청소

년의 발달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Sun & Shek, 2010). 그리

고 삶의 만족도는 불변하는 고정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이기에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이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정서불안(박시윤, 2016), 학업열의(서영임, 2019)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김미경, 2020) 등 다양한 어려움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

년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R. Agarwal et al, 2012).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ADHD 성향이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췄다는 안재순(2021)의 연구결과와 ADHD 성

향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정성진(2022)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ADHD 성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면 삶의 만

족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로 보아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이후의 삶의 만족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B. Oerbeck et al, 2019). 

 신체증상은 심리적인 이유가 신체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윤례, 2020). 두통, 복통 등 신체적인 

고통 자체도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박희정, 2015), 신체증상은 청소

년이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통도 함께 경험

하기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강혜성 

외(202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

었고, 김윤례(202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한아름, 2018). 그 중에서도 사회

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현주, 황순택, 

2016). 사회적 지지는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자

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공되

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지지이다(한준수, 2016).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높여주며(허무녕, 김춘경, 

2022), 자아존중감, 우울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도 관련성이 있었다(박현

주, 2021). 이는 부모, 교사,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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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유계환, 2023).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삶의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개인차 원인

가. 부모양육태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 환경으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

내는 일정한 행동 경향성을 의미한다(Berk, 2010). 그리고 임은숙(2024)의 연구에

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

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정서문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이제희, 2020). 이에 청소년이 겪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

시될 수 있다. 

 가족 기능, 부모양육태도 등이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발달, 그 중에서도 ADHD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희(2020)의 연구에서 지지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주의력 결핍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과잉 기대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는 주

의력 결핍이 정적상관을 보였다. 김윤진(2022)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통제나 

과보호가 아동의 ADHD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긍

정적 양육태도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조석문

(2004)의 ADHD 청소년의 부모와 일반 청소년 간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를 살

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ADHD 청소년의 부모는 친밀한 태도가 부족하

였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화를 자주 표현하였으며, 양육에 대한 기쁨도 낮았다

는 결과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ADHD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취약성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에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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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삶의 고통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편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감 등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억압할 

때 신체증상으로 나타난다(박성희, 2023). 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안 삶의 가장 큰 

배경이자 영향요인이 되는 가정환경 관련 요인과 신체증상과의 관계를 들여다본 연

구가 다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남수현, 배은정, 2023), 청소년이 지

각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을 매개로 신체증상으로 이어진 연구 결과가 

있었다(김은영,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적절히 관리 감

독할수록(윤기봉, 이사라, 2017), 부모의 지지(김정민, 장영희, 2015), 관심과 애정

(차지량, 유미숙, 2010)이 있을수록 신체증상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비일

관적인 양육행동, 학대나 방치가 있을 경우(윤기봉, 이사라, 2017), 과잉간섭과 기

대가 높을수록(전숙영, 2018) 신체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즉 학대나 방치 등 부정

적 양육태도를 갖거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부족할 때 청소년이 신체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신체

증상을 낮추고,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신체증상을 높이는 변인으로 부모양육태

도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교사관계

 교사는 부모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청

소년의 중요한 사회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최지수 외, 2020). 지

각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이슬, 202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정서조절에

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유다미, 안도희, 2015). 또한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노영주, 김순혜, 2016), 학습몰입(이윤순, 2017) 등 건강한 발달과 성

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학급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일과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구조

로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한영지 외, 2021). 최근 정현회 외(2018)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시

기 부모애착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 간 초등학교 6학년 시기 교사 및 또래애

착이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교사와 또래관계

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청소

년의 정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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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사의 지지가 여러 정서행동문제 중에서도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Myers & Pianta(2008)의 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

으로 친구관계, 학교생활 부적응 등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 때,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친구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교사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지가 ADHD 경향의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개선시키고,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송

연주, 2015; 이현지, 2021). 이처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이 겪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으로 야기되는 대인관계와 학업의 어려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증상에 있어서도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김정민, 장

영희(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윤기봉, 이사라(2017)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신체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로 

보아 청소년의 신체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교사의 지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신체증상에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초등학생의 신체증상에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다(윤

기봉, 이사라, 2017). 이는 초등학교가 학급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고등학생 시

기에 비해 초등학생에게 교사의 관심과 애정이 신체증상을 감소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증상에 대한 조기개입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친구관계

 청소년 시기에 형성한 친구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정서적 지

지를 주고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대인관계이다(구승신 외, 

2011). 이 시기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박선희, 2021), 친구관계에서의 정서적지지 경험은 청소년의 인지

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호순, 2016). 친구관계, 정서문제와 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 급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문제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연, 김재철, 2020). 특히, 김성식 외(2022)의 연

구 결과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에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친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춰 문제행동 유발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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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정민, 장영희, 2015). 

이처럼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지적, 정서적, 사회

적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동미, 김규태, 2015). 

 친구관계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

움이 학교에서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친구관계에서의 갈등

과 소외 경험은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 정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도 나타났다(박현선 외, 2014). 이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친구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는데, 정성진

(2022)의 연구에서 ADHD 성향의 남자 청소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중재를 

통해 삶의 불만족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에 대한 개입이 ADHD 성향

의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초

등학생들이 경험한 친구관계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학업열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켰다(김성식 외, 2022).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친구

관계는 양방향적으로 관련성이 높기에 한 변인의 변화가 다른 변인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친구의 지지가 제공된다면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낮

추고,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친구관계와 신체증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박희정(2015)의 결과에서 친구의 지지가 신체증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증상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정미선(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청소년

이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위축된 청소년이 또래 관계

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신체증상을 경험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두 변인 사이에서의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

나 신체증상에 있어서 친구관계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도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신체증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연

희 외, 2017).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경험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

의 신체증상에까지 영향을 확인한 Landstedt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

년 시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 편 친구관계와 신체증상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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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 결과(이선영, 2022; 윤기봉, 이사라, 2017)도 있었다. 

이처럼 신체증상에 있어 친구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선행 연

구들이 있기에 신체증상에 대한 친구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5. 잠재전이분석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stion Analysis; LTA)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두 시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서 분석된 잠재 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둔 분석방

법이다. 이를 위해 잠재전이 분석은 시점에 따라 개인이 다른 잠재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Collins & Lanza, 2009). 

 잠재전이분석은 종단연구의 한 종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대상의 특징을 반

복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횡단연구에서의 한계에

서 벗어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인간발달연구의 목적인 성장과 

변화 분석에 적합하다(신택수, 2014).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인

간 중심 분석방법으로 집단 구분을 통해 개인이 어떤 잠재집단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확인된 잠재집단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의 전이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lins & Lanza, 2009). 더 나아가 전이확률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할 수 있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입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에 사회과학분야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에 미치는 변인을 고려하고자 하였기에 

잠재전이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정서행동문제 잠

재집단 분류와 전이에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구체적 모형은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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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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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추출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구축한 KCYPS 2018 자료가 적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기

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KCYP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신

체증상, 주의집중어려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초등학교 4

학년(1차년도 2018)과 중학교 1학년(4차년도 2021년)의 신체증상, 주의집중어려움

과 관련한 문항들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였다.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응답자가 초등

학교 4학년으로 총 2,607명이었고, 4차년도(2022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2,275명

으로 전체의 87.2%에 해당한다. 본 연구 분석대상은 총 2,15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남자 청소년이 1,083명(50.2%)이고, 여자 청소년 1,071(49.2%)명이다. 

LTA분석은 Mplus 8.3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이 척도는 기존의 연구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2010의 문항을 활용한 척도이다.

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를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로 개발

하고 타당화 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의

집중의 어려움 척도의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Ⅰ-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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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주의집중의 어려움 문항 및 신뢰도

나. 신체증상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를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로 개발

하고 타당화 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체

증상 척도의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Ⅰ-2>와 같다.

<표 Ⅰ-2> 신체증상 문항 및 신뢰도

다. 학업열의, 삶의만족도 척도

 학업열의는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1985)의 삶의 만족도척도(SWLS) 번안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주의집중의 

어려움(7)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803 .851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신체증상(8)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840 .871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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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변인별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는 <표Ⅰ-3>와 같다.

<표 Ⅰ-3>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문항 및 신뢰도

라.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척도

 부모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

기모형 양육태도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따스함 4문

항, 자율성지지 4문항, 구조제공 4문항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 4문항, 강요 4문항, 비일관성 4문항 전체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사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생-교사 애

착관계척도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척도는 배성만, 홍지영 및 현명호

(2015)가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타당화 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친구관계는 8문항, 부정적 친구관계 5문항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변인별 문항 수와 문항의 예, 신뢰도

는 <표 Ⅰ-4>와 같다.

<표 Ⅰ-4>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영향

변인

부모양육태도-따스함(4)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906 .889

부모양육태도-자율성지지(4)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842 .86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4)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718 .750

부모양육태도-거부(4)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638 .811

부모양육태도-강요(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713 .746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4)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748 .776

교사관계(14)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901 .907

친구관계(13)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810 .835

구분 변인명(문항수) 문항예시

Cronbach α

초4

(1차)

중1

(4차)

결과

변인

학업열의(16)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923 .924

삶의 만족도(5)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813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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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방법

 먼저, 분석자료 중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결측값이 존재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결측값 처리를 하였고,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의 결과

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주의집중어려움, 신체증상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이되었는지, 그리고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만족도 결과가 어

떻게 다른지, 전이과정에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하였

다. 

 적정 수의 잠재계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ABIC(Sample-sized-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

와 Entropy(Clark, 2010), LMR(Lo-Mendell-Rubin; Lo et al, 2001),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 Peel and McLachlan, 2000), 분류율을 

종합적으로 활용했는데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

재유형 수를 가진 모형임을 의미한다(Muthén & Shedden, 1999).  Entropy는 분

류의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인 

경우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Lubke, Muthén, 2007). 하지만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Entropy만

으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Collins & Lanza, 2009). 

LMR, BLRT는 모형의 비교 검증이 가능한 지표로써 잠재집단의 수가 1개 작은 모

형과 비교하여 현재 모형의 적절성을 p값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1개 작은 모형보다 현재 모형이 더 적절함을 의미한

다(Lo et al, 2001).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도출된 잠재집단의 해석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지나치게 적은 표본으로 구성된 잠재집단이 도출된 모형은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본의 전체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 이내의 표본

이 포함된 집단이 도출될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erlin et al, 2014; 

Jung & Wickrama, 2008).

 Asparouhov와 Muthén(2014)는 공변량이 포함된 잠재전이분석을 시행할 경우 3

단계(3-steps) 접근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 없이 공변량이 

포함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전 시점의 잠재집단과 공변량이 이후 시점의 

잠재집단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Nylund-Gib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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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양준영 외,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잠재

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첫째, 개별 시점에서 잠재계층 분석을 실

시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 수를 도출하고, 둘째, 개별 시점에 대한 잠재계층 분

석에서 도출된 사후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잠재계층을 할당한다. 셋째, 잠재계층 

분석에서 발생한 측정오차를 고정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다(강윤경 외, 2019). 

 더 나아가 잠재집단별 청소년의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잠재집단의 전

이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3단계 접근방법

(3-Step approach)에 의해 결합된 모형을 기반으로 종속변수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서 결과변수들을 투입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3단

계 접근방법에 의해 결합된 모형을 기반으로 공변인에 해당하는 동기적 차원의 변

수들을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t-1시점의 잠재프로파일을 설명하는 동기

적 차원의 영향력, 그리고 t-1시점이 t시점으로 전이되는 효과에 대해 동기적 차원

의 영향력을 추정하였고, 이때 추정된 효과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으로 해

석하였다(양준영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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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서는 친구관계 -.346(p<.01), 교사관계 -.300(p<.01), 

부모양육태도 -.294(p<.01)~.348(p<.01)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127(p<.01), 

삶의 만족도 -.079(p<.01)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신체증상에서는 

친구관계 -.294(p<.01), 교사관계 -.203(p<.01), 부모양육태도 

-.290(p<.01)~.367(p<.01)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083(p<.01), 삶의 만족도 

-.067(p<.01)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과 친구관계, 교사관계, 

부모양육태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에서는 친구관계  -.064(p<.01),  교사관계  

-.096(p<.01),  부모양육태도 -.069(p<.01) ~.087(p<.01)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354(p<.01), 삶의 만족도 -.203(p<.01)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신체증상에서는 친구관계 -.051(p<.05), 교사관계 -.053(p<.05), 부모양육태도 

-.053(p<.01)~.061(p<.01)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177(p<.01), 삶의 만족도 

-.289(p<.0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00 이하이고, 첨도는 7.00 이하이면 정상분포 곡선에서 벗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Hancock & Mueller, 2013).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1.158~.847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325~.991로 나타나 정규분포곡선의 기본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

수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10 이상이고 분상팽창계수가 10 이하이

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Grimm & Yarnold, 2000). 본 연구

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들을 살펴본 결

과 공차한계는 .429~.751로, 분산팽창계수는 1.331~2.329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

관계는 <표 Ⅰ-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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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5>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 p<.01 * p<.05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주의

집중

신체

증상

부모

따스함

부모

자율성

부모

구조

부모

거부

부모

강요

부모

비일관성

교사

관계

친구

관계
주의집중 신체증상

학업

열의

삶의

만족도

주의집중(초4) 1

신체증상(초4) .414
** 1

부모-따스함 -.266
**

-.290
** 1

부모-자율성 -.294
**

-.283
**

.693
** 1

부모-구조 -.164
**

-.182
**

.514
**

.540
** 1

부모-거부 .293
** .367** -.511

**
-.483

**
-.315

** 1

부모-강요 .309
**

.238
**

-.283
**

-.329
**

-.174
**

.409
** 1

부모-

비일관성
.348

**
.325

**
-.393

**
-.448

**
-.327

**
.458

**
.528

** 1

교사관계 -.300
**

-.203
**

.365
**

.387
**

.330
**

-.216
**

-.167
**

-.275
** 1

친구관계 -.346
**

-.294
**

.349
**

.358
**

.348
**

-.297
**

-.212
**

-.282
**

.420
** 1

주의집중(중1) .180
**

.070
**

-.066
**

-.069
**

-.059
**

.075
**

.073
**

.087
**

-.096
**

-.064
** 1

신체증상(중1) .079
**

.092
**

-.052
*

-.053
*

-.044
*

.046
* .013 .061

**
-.053

*
-.051

*
.475

** 1

학업열의 -.127
**

-.083
**

.076
**

.092
**

.072
**

-.055
*

-.046
*

-.070
**

.147
**

.097
**

-.354
**

-.177
** 1

삶의 만족도 -.079
**

-.067
**

.065
**

.063
** .026 -.055

*
-.056

**
-.059

**
.082

**
.068

**
-.203

**
-.289

**
.448

** 1

평균 2.1102 1.6963 3.5886 3.5034 3.3095 1.6257 2.1147 1.8765 2.9995 3.0699 2.1102 1.7762 2.5055 2.7496

표준편차 .58100 .57758 .52267 .52078 .51501 .52676 .64106 .60715 .48345 .42228 .58100 .57386 .52295 .54248

왜도 .152 .672 -1.158 -.915 -.514 .847 .251 .354 -.281 -.102 .093 .534 .050 -.207

첨도 -.250 -.113 .899 .703 .445 .991 -.163 -.163 .696 .008 -.227 -.096 .149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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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분류

가.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분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보지수(AIC, BIC, SABIC), 통계적 검증(LMR, 

BLRT), 분류의 질(Entropy), 잠재집단 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Collins, Lanza, 2009). 정보지수는 작은 값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고, 

통계적 검증은 k 잠재집단 모형의 P-Value로 k-1 잠재집단모형이 기각되는지 

평가한다. 분류의 질은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로 높을수록 분류의 

질(0.4=low, 0.6=medium, 0.8=high)이 좋다. 잠재집단의 비율이 5%미만이거나 

25명 이하이면 우연히 발생한 잠재집단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erli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자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잠재집단 수를 

증가시키며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표Ⅰ-6>와 같다.

<표Ⅰ-6>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정보지수(AIC, BIC, SA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감소하다가, 잠재집단이 6개가 될 

때 BIC, SABIC는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점을 

확인하여 잠재집단 3개일 때가 적합하다고 보았다(Nylund-Gibson, & Choi, 

2018). LMR과 BLRT은 잠재집단 6개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분류기준
초등학교 4학년

2 3 4 5 6

정보

지수

AIC 6923.492 6664.803 6630.239 6530.558 6524.174

BIC 6963.217 6721.553 6704.015 6621.359 6632.001

SABIC 6940.977 6689.782 6662.712 6570.525 6571.636

분류

의질
Entropy 0.699 0.831 0.727 0.749 0.744

모형

비교

검증

LMR

(p)

518.459

(0.0000)

253.672

(0.0000)

38.875

(0.0032)

35.868

(0.0117)

-22.565

(0.2784)

BLRT

(p)

540.976

(0.0000)

264.689

(0.0000)

40.564

(0.0000)

37.425

(0.0000)

-23.545

(1.0000)

분

류

율

class1 0.62425 0.53351 0.42058 0.39316 0.13419

class2 0.37575 0.39289 0.38366 0.30435 0.00311

class3 0.07359 0.12376 0.08844 0.30442

class4 0.07200 0.17793 0.03577

class5 0.03612 0.34679

class6 0.1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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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잠재집단을 3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그림Ⅱ-2> 초등학교 4학년 적합도 정보지수(AIC, BIC, SABIC) 그래프

나.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의 특성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3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면 구체적인 결과는 <표Ⅰ-7>와 같다.

<표Ⅰ-7>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평균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잠재집단 3은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1은 53.4%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39.3%로 하위요인이 상집단보다 

낮고, 하집단보다 높아서 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그림Ⅱ-3]과 같다.

T1(초4)

c3 c2 c1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159명, 7.3%) (846명, 39.3%) (1149명, 53.4%)

M SD M SD M SD

주의집중 

어려움
0.771 0.805 0.404 0.805 -0.403 0.805

신체증상 2.071 0.206 0.652 0.206 -0.764 0.206

초등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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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그래프

다. 초등학교 4학년 잠재집단 개인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의 

개인차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Ⅰ-8>와 

같다.

<표Ⅰ-8>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부모양육태도, 교사, 

친구 변인의 영향

***참조집단: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2)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중집단에서 거부(B=-.641,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본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1)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3)

B SE p 승산비 B SE p 승산비

따스함 0.458 0.271 0.090 0.863 0.606 0.277 0.028 0.545

거부 -0.641 0.212 0.003 2.720 -1.641 0.237 0.000 5.162

자율성 -0.149 0.283 0.600 0.943 -0.090 0.290 0.758 1.094

강요 -0.356 0.207 0.086 0.997 -0.353 0.209 0.091 1.424

구조제공 -0.333 0.267 0.212 1.117 -0.444 0.270 0.099 1.559

비일관성 -0.199 0.237 0.402 1.910 -0.846 0.242 0.000 2.330

교사관계 -0.187 0.279 0.503 0.637 0.264 0.283 0.352 0.768

친구관계 0.455 0.364 0.212 0.397 1.378 0.360 0.00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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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거부의 의미는 자녀를 불필요한 존재,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거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하집단에서 친구관계(B=1.378, 

p<.01), 따스함(B=.606, p<.05), 거부(B=-1.641, p<.01), 비일관성(B=-.846,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따뜻하고, 거부적이지 않고, 비일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며,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3.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분류

가.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분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보지수(AIC, BIC, SABIC), 통계적 검증(LMR, 

BLRT), 분류의 질(Entropy), 잠재집단 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Collins, Lanza, 2009). 정보지수는 작은 값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고, 

통계적 검증은 k 잠재집단 모형의 P-Value로 k-1 잠재집단모형이 기각되는지 

평가한다. 분류의 질은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로 높을수록 분류의 

질(0.4=low, 0.6=medium, 0.8=high)이 좋다. 잠재집단의 비율이 5%미만이거나 

25명 이하이면 우연히 발생한 잠재집단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erli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자 중학교 1학년(4차년도) 잠재집단 수를 

증가시키며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표Ⅰ-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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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9>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정보지수(AIC, BIC, SA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계속 감소하였고, LMR, BLRT는 

모든 잠재집단의 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류율을 살펴보면 4개의 잠재집단에 

집단 2의 비율이 0.016%로 낮게 나타났으며, 5개, 6개의 잠재집단에서도 낮은 

비율의 잠재집단이 나타났다. 한 집단의 사례수가 25명 이상이고, 비율로는 

전체집단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보아 4개, 5개, 6개의 잠재집단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Berlin et al, 2014; Jung & Wickrama, 2008). 

뿐만 아니라 잠재집단 수가 4개 이상이 되는 잠재프로파일의 양상을 살펴봤을 때 

3개 집단으로 분류된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집단을 3개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그림Ⅱ-4> 중학교 1학년 적합도 정보지수(AIC, BIC, SABIC) 그래프

분류기준
중학교 1학년

2 3 4 5 6

정보

지수

AIC 6996.344 6807.292 6700.137 6544.918 6502.921

BIC 7036.069 6864.042 6773.913 6635.719 6610.747

SABIC 7013.829 6832.271 6732.611 6584.885 6550.382

분류

의질
Entropy 0.579 0.741 0.794 0.854 0.833

모형

비교

검증

LMR

(p)

490.378

(0.0000)

186.933

(0.0023)

108.444

(0.0002)

154.509

(0.0005)

45.999

(0.0001)

BLRT

(p)

511.676

(0.0000)

195.052

(0.0000)

113.154

(0.0000)

161.220

(0.0000)

47.997

(0.0000)

분

류

율

class1 0.54040 0.44674 0.16805 0.27257 0.04569

class2 0.45960 0.45477 0.01635 0.27599 0.23444

class3 0.09849 0.40641 0.29538 0.29413

class4 0.40919 0.13816 0.01793

class5 0.01790 0.26972

class6 0.13808

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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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의 특성

 중학교 1학년 시기의 3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면 구체적인 결과는 <표Ⅰ-10>와 같다.

<표Ⅰ-10>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평균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잠재집단 3은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1은 45.4%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44.6%로 하위요인이 상집단보다 낮고, 

하집단보다 높아서 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은 [그림Ⅱ-5]과 같다.

<그림Ⅱ-5>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그래프

다.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개인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의 

개인차를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중학교 1학년

T2(중1)

c3 c2 c1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212명, 9.8%) (980명, 45.4%) (962명, 44.6%)

M SD M SD M SD

주의집중 

어려움
0.877 0.083 0.361 0.725 -0.558 0.725

신체증상 1.810 0.263 0.447 0.725 -0.850 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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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Ⅰ-11>와 같다.

<표Ⅰ-11>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부모양육태도, 교사, 

친구 변인의 영향

***참조집단: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 

 중학교 1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중집단에서 따스함(B=.0.570, p<.05), 거부(B=-.47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중학교 1학년 시기 따뜻하고, 거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하집단에서는 거부(B=-.638,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중학교 1학년 

시기 거부적이지 않은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라.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 전이에 따른 결과 양상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별 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Ⅰ-12>와 

같다.

중학교 1학년 중집단(2) 중학교 1학년 하집단(1)

B SE p 승산비 B SE p 승산비

따스함 0.570 0.289 0.048 1.769 0.422 0.259 0.103 1.529

거부 -0.477 0.220 0.030 0.621 -0.638 0.212 0.003 0.528

자율성 -0.528 0.304 0.083 0.590 -0.486 0.283 0.086 0.615

강요 0.192 0.223 0.390 1.212 0.213 0.200 0.287 1.238

구조제공 0.010 0.264 0.968 1.010 0.149 0.239 0.533 1.160

비일관성 -0.322 0.248 0.194 0.724 -0.386 0.224 0.085 0.680

교사관계 -0.023 0.239 0.925 0.978 0.227 0.224 0.313 1.254

친구관계 -0.430 0.301 0.153 0.651 -0.084 0.274 0.76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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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2> 중학교 1학년 시기 잠재집단별 결과 변인의 평균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서의 결과변인은 

학업열의(-0.228), 삶의 만족도(-0.507)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하집단에서의 결과변인은  

학업열의(0.293), 삶의 만족도(0.360)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단, 학업열의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0.228)과 

중집단(-0.236)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 이상에 속할 경우 학업열의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만 학업열의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는 

잠재집단별 학업 열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 비교를 했을 때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잠재집단 전이 양상 및 개인차 분석

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전이 양상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신체증상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잠재집단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신체증상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잠재집단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Ⅰ-13>와 같다.

<표Ⅰ-13>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전이 양상

중학교 1학년(4차)

상집단

c3(212명)

중집단

c2(980명)

하집단

c1(962명)

초등학교 4학년

(1차)

상집단 

c3(159명)

32명

20.3%

59명

37.1%

68명

42.6%

중집단 

c2(846명)

84명

9.9%

439명

51.9%

323명

38.2%

하집단 

c1(1149명)

97명

8.4%

481명

41.9%

571명

49.7%

잠재계층별 결과변인 평균값 Wald Test of Parameter Constraints

상집단(M2) 중집단(M3) 하집단(M1) M1-M2 M1-M3 M2-M3

학업열의 -0.228 -0.236 0.293 35.946*** 83.687*** 0.007

삶의만족도 -0.507 -0.242 0.360 60.285*** 126.610***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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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4학년의 상집단(159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상집단으로 20.3%, 

중집단으로 37.1%, 하집단으로 42.6%로 전이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20.3%는 증상을 유지하였으며, 79.7%는 증상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중집단(846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상집단으로 9.9%, 

중집단으로 51.9%, 하집단으로 38.2%로 전이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51.9%는 증상을 유지하였으며, 38.2%는 증상이 감소되었고, 9.9%는 증상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하집단(1,149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상집단으로 8.4%, 

중집단으로 41.9%, 하집단으로 49.7%로 전이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하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49.7%는 증상을 유지하였고, 50.3%는 증상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증가한 청소년은 662명(30.7%)이며, 유지한 청소년은 

1,042명(48.4%)이며, 감소된 청소년은 450명(20.9%)로 나타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잠재집단 전이의 개인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Ⅰ-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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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4> 잠재집단 전이에 부모양육태도, 교사, 친구 변인의 영향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하집단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전이되는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중집단으로의 

전이에 있어  교사관계(B=.3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전이되는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하집단으로의 

전이에 있어 구조제공(B=.47,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영향요인
중학교 1학년 하집단(967명) 중학교 1학년 중집단(995명)

B SE p 승산비 B SE p 승산비

초등

4학년 

하집단

(852명)

따스함 0.082 0.232 0.722 1.086 -0.048 0.255 0.852 0.953

거부 -0.009 0.232 0.968 0.991 -0.296 0.273 0.278 0.743

자율성 0.022 0.228 0.922 1.023 0.006 0.263 0.981 1.006

강요 0.256 0.221 0.247 1.292 0.483 0.248 0.052 1.621

구조제공 -0.344 0.245 0.16 0.709 -0.396 0.254 0.12 0.673

비일관성 -0.293 0.266 0.271 0.746 -0.362 0.284 0.202 0.696

교사관계 0.257 0.164 0.117 1.293 0.37 0.183 0.044 1.448

친구관계 -0.337 0.249 0.175 0.714 -0.431 0.295 0.145 0.65

초등

4학년

중집단 

(1160명)

따스함 0.295 0.234 0.207 1.343 0.625 0.287 0.029 1.868

거부 -0.298 0.171 0.082 0.742 -0.256 0.185 0.167 0.774

자율성 -0.358 0.293 0.222 0.699 -0.386 0.327 0.238 0.68

강요 0.307 0.228 0.178 1.36 0.333 0.252 0.185 1.396

구조제공 0.47 0.163 0.004 1.599 0.453 0.174 0.009 1.574

비일관성 -0.196 0.239 0.412 0.822 -0.17 0.268 0.526 0.844

교사관계 0.173 0.159 0.277 1.188 0.013 0.168 0.939 1.013

친구관계 -0.163 0.18 0.368 0.85 -0.316 0.202 0.118 0.729

초등

4학년

상집단

(142명) 

따스함 -0.146 0.774 0.851 0.864 0.054 1.21 0.965 1.055

거부 -0.569 0.963 0.555 0.566 0.552 1.346 0.682 1.736

자율성 -0.193 0.978 0.844 0.825 -0.273 1.036 0.792 0.761

강요 -0.059 0.518 0.909 0.943 -0.057 0.956 0.952 0.944

구조제공 0.587 1.652 0.722 1.799 0.564 1.313 0.668 1.757

비일관성 -0.244 1.058 0.818 0.784 0.13 0.753 0.863 1.138

교사관계 -1.534 2.171 0.48 0.216 -0.412 1.696 0.808 0.662

친구관계 0.451 0.674 0.503 1.57 0.496 0.799 0.534 1.643

***참조집단: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1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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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 부모가 구조를 제공할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중집단으로의 전이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따스함(B=0.625, p<.05)과, 

구조제공(B=0.453,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 따뜻하고,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을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전이되는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했을 때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상집단에 속한 청소년에게는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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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

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 분류와 잠재집단 분류에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봤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확

률을 알아보고, 전이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의집중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유형은 초등학교 4학년 시

기는 3개의 집단(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도 

3개의 집단(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도출되었다. 잠재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 대상으로 정서문제 잠재프로파

일분석을 한 김세연, 김재철(2020) 및 허인화(20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나 외현화 문제나 주의집중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

서행동문제 구성요인의 차이로 해석되는데, 김세연과 김재철(2020)의 연구에서 정

서행동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로 구성되어 있었다. 허인화

(2022)의 연구에서도 정서행동문제를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

축, 우울로 다양한 변인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의 잠재집단 구

성이 다른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서 청소년 시기의 정서행동문제 잠재집

단은 3~4개 정도로 분류되며 정서행동문제가 낮은 청소년부터 높은 청소년으로 상

이한 정서행동문제 잠재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

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두 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독특한 잠재집단 도

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재집단 분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하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

(53.4%)로 나타났으며, 중집단(39.3%), 상집단(7.3%)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

년에서는 중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45.4%)로 나타났으며, 하집단(44.6%), 상집단

(9.8%)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행동평균(46%), 정서

행동안정(28.8%), 내면화 대비 외현화문제(12.7%), 정서행동문제(12.4%) 순으로 나

타났고(김세연, 김재철, 2020), 중학교 1학년 대상 잠재집단 분류에서 정서문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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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43.86%), 집중부족형 집단(23.28%), 정서문제 하집단(23.02%), 정서문제 상

집단(9.83%) 순으로 나타났다(허인화,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정서행동평균과 안정이 정서행동문제보다 분류율이 높았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중집단, 하집단이 상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어려움을 많이 겪는 

청소년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거나 보통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증상이 완화되고, 하집단에 속

하는 청소년의 증상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잠재집단별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행동문제 하위요인 간의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와도 관련된 결과라 할 수 있다(배장섭, 2017).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어려

움과 신체증상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는 백승영, 이승희(2014)의 연구결과

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면서 주의집

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공병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은 우울, 불안 등 다른 심리적 어려움과도 높은 

공병률을 나타내는 변인이다(하미영, 정현희, 2021; 박소연, 2021).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정서행동문제들과의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반적인 심리평가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

해 이해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하집단이 감소한 것에 비해(53.4%→

44.6%) 중집단(39.3%→45.4%), 상집단(7.3%→9.8%)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 높아

지는 경향이 있다는 강지현(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본 연구가 뒷받침하며, 이러한 결

과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나. 초등학교 4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개인차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

류에 미치는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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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일수록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에서 거부의 의미는 자녀를 불필요한 존재, 방해

가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낄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을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허영재, 김희화(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거부

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경험회피와 걱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감각을 회피하게 하고, 걱정은 부정적인 

사고와 심상으로 걱정이 지나치면 주의집중을 잘 못하게 되어 심리적 고통을 경험

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적 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거부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

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을 양육하

는 부모가 주의해야 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따스함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가 안정적인 애착

을 형성하도록 돕고, 부모와 높은 친밀감을 갖게 한다(노경선 외, 2003). 그리고 안

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에게 부모는 안전기지로서 기능하며, 청소년이 스트레

스를 받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을 때에도 이러한 애착 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정현주, 2012).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가

영희 외(2008)의 연구 결과에서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 사랑, 관심을 받았던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였다(정미영, 문혁준, 2007). 뿐만 아니라 김진아, 한귀례(2014)의 연구에서 부

모양육태도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정서문제와 가장 높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따스한 양육태도는 청소년 시기 다양한 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본 연구에서도 따스한 부모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

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비일관성은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자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부

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는 청소년시기의 자녀가 가치관 혼란, 타인 불신, 불

안, 학업집중력 저하 등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기쁘다, 2021). 이는 김명화 

외(2022)의 연구에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부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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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최진(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부의 양육태

도는 긍정적일지라도 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

할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

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민하

영, 2009)로 보아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서도 구체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졌다면 주의집주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의

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의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시

기에 요구되는 부모양육태도를 알 수 있었는데, 즉,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

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함이 요구되며, 거부적이지 않고, 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

증상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구관계

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친구

들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이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

다는 의미이다. 이는 장희선(2023)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대상 정서행동문제에 친구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패

널 자료(KCYPS, 2013)를 활용한 최연희 외(2017)의 연구에서 교우관계가 좋을수

록 신체증상이 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친구관계가 신체증상과 청소년의 정

서행동문제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긍정

적인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허묘연, 옥정(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지각하더라도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청소년은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정서문제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더하여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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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관계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따른 

잠재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단위로 이

루어지는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

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구(김정민, 송수지, 2014; 윤기봉, 이사라, 

2017)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는 이대식(2003)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

해 학교와 교사의 상황을 이해해볼 수 있다. 대다수의 교사들(98.7%)은 초등학생의 

주의 산만한 행동으로 수업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지도하기에 학생의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이 지도하

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원령(2015)의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가 여전히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정서행동문제에 있어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

어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는 청소년의 심각해진 정서행

동문제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개입하기보다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학교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유의미

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다.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개인차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개인

차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부모양육태

도가 따뜻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은 집단에 속하고, 부모양육

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잠재집단 분류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른 선행연구에

서도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와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허인화(202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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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정아(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수준이 높다고 인식 할수

록 정서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홍원

준(2020)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거부, 강요적일수록 부정적인 정서문제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따스하고, 거부적인 부모양육태도

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서문제 중에서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

증상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인 심리치료 접근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적 요인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 부

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문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비일관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집단보다 다른 정서행동문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

과 차이를 보였다.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포함한 정서행동문제를 다루었으며, 잠재집단 분류에서도 건강한 집

단, 주의집중문제 집단, 중간수준의 정서행동문제 집단, 우울중심의 높은 정서행동

문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연령이 같더라도 잠재집단 특성에 따

라 구체적인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분류에서도 유의미한 부모양육태도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청소년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자녀가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한다면, 부모는 자녀가 겪는 정서행동문제가 무엇인

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연령에 따

라 요구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친구관계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이는 노영주, 김순혜(2016)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친구지지를 비교한 결

과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정

서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정민, 장영희, 2015; 박희정, 2015) 

등과 차이가 있었다. 반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선영, 2022; 윤기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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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에서는 친구관계와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였다. 이로 보아 연

구대상과 연구모형에 따라 친구관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학생 시기에는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보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권오용, 이수진, 2018). 이때 친밀한 

친구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친구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탈행동도 나타나기

도 했다(이동엽, 2017). 이처럼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초등학생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시기로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는 또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되고

(강정애, 2016),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제

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또래들의 가치와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특성으로 인해 문제 행동에 대한 모방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Giordano, 2003).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를 연구한 시점을 살펴보면, 2018년에 초

등학교 4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된 시점은 2021년으로 전 세계적으

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2020년을 거쳐 지나왔다. 코로나19 이후의 학교생활에 대

해 연구한 이정연 외(2020)의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친구관

계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김현령, 정애경(2022)의 또래관계를 연구 한 결과에

서는 코로나 상황 이후 예전보다 또래 간 유대감이 약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

나라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본 연구에서의 중학교 1학년의 친구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교사, 친구 관계 중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유일하게 의미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의 건

강한 성장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라. 잠재집단 유형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 어려움 및 신체증상의 잠재집단 유

형에 따른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 유형별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의 어려

움과 신체증상을 많이 겪을수록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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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 중에서도 학업열의는 상집단과 중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집단과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 이상에 

속할 경우 학업열의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낮은 청

소년의 경우에만 학업열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한 정

신건강을 위해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지

만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집중의 어려

움과 신체증상을 최대한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삶의 만족도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낮은 집단

과 중간, 높은 집단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에 대해 연구한 홍원준(2020)의 연구에서는 대다수 잠재집단별 삶의 만족도에서 차

이가 나타났지만 주의집중문제 집단과 건강한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의집중 문제만을 본다면 건강한 집단과 삶

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

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겪는 집단일 경우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

증상을 낮게 겪는 집단과는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이나 신체증상을 단독으로 경험하는 청소년과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의집중의 어려움만 경험하는 청소년보다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일 경우 더 심리적 어려움이 높을 것

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렇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

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마. 잠재집단 전이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

학교 1학년으로 잠재집단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이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중

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증가, 유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이 증가, 유지, 감소된다는 것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은 변화 

가능한 증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전이 분석을 한 허인

화(2022)의 연구에서도 정서행동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유지, 감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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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신체증상 등 정서행동문제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부정적인 자극은 제한하고, 긍정적인 자극은 제공한다면 변화의 방향을 긍정

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이확률 결과를 살펴보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중집단이 

전이확률과 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이양상을 유지, 증가, 감소로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

상을 유지한 청소년은 1,042명(48.4%), 증상이 증가한 청소년은 662명(30.7%)이

며, 증상이 감소한 청소년은 450명(20.9%)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

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은 사춘기 절정에 해당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감정기복과 예민함 등 정서적 혼란감을 더 경험하는 시기이다(이수경, 

2015). 또한 강정애(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학업스트

레스, 친구관계 갈등, 심리적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이 

높아지기에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감소

하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정아(2017)의 연구에서 중

학교 2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정서문제 잠재집단 전이확률이 고수준 집

단, 중수준, 안정 집단은 유지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으나 한정아(2017)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집단과 사회적 위축 집

단은 저수준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하나의 정서행동문제가 보일 경우에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나 정서행동문제가 중복으로 나타난 고수준, 중수

준 집단의 경우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기보

다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유지 또는 증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강문선, 임효진, 2021).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에

서 중학교 1학년으로 잠재집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주의집중의 어려

움 및 신체증상을 낮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바.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전이 영향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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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4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따른 잠재집단이 중학교 1학년

이 되었을 때 중학교 1학년 상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다른 잠재집단으로 이동하

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하집단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

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사관계는 청소년이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의하고, 교사로부터 자신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

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관계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의 하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

이 아닌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 

간과할 수도 있는 요인이나 이후 중학생이 되었을 때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

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

를 통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거의 겪지 않았

던 건강한 청소년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중학생이 된 이후 심리적 어려움

이 가중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대식

(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하는 교사의 태

도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건강한 

청소년에게는 교사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

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

적인 개입을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함을 교

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

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보통 수준 경험하는 청

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증상이 심각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에서의 

구조제공 변인은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안내하거나 설명해주는 부모의 자세를 

나타낸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녀가 자기조절을 잘 할 수 있

도록 도우며, 부모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경우에는 높은 자존감과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김명숙, 

2019; 조은혜 외, 2022). 이처럼 부모의 구조제공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낮추

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주의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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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보통 정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적절한 도움이 유

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보통 수준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자녀에게 증상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의 양

육태도는 추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의 부모를 대

상으로 자녀의 증상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따뜻하고, 구조제공적일수록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앞서 초등학교 4학년 중집단이 중학생이 될 때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였던 변인이었다. 청소년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

험하더라도 부모양육태도가 구조제공적일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완

화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따뜻한 

부모양육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상집단에 비해 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도 상집단에 비해 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

향을 준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보통 수준

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청소년에게 부모님의 따뜻한 양육태도는 해당 시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

름에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변인임

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상집단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을 높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높게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관계 경험만으로는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

라서 청소년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높다고 인식될 경우, 정확한 평가

와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각각 주의집중의 어려움

과 신체증상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으며, 분류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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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시기 잠재

집단별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

학년으로 잠재집단의 전이 양상과 전이에 있어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함께 살펴본 연구로서 학교 및 

기관 등 사회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

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기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

증상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두 변인

이 동시에 높거나 낮게 나타나 공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

로 잠재집단이 구분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상이 증가, 

유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이 변화가능한 증상

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의 잠재집단별로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 차

이를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보통 이상 경험할 

경우 학업열의가 낮아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의 어려움만 겪는 청소년에 비해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이 단

독으로 경험하는 청소년과 심리적 어려움이 다를 수 있기에 다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잠재집단별 학업열의

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

해와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 대한 시기별, 증상수준별 구체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및 

기관에서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이해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고,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부모양육태

도(따스함, 구조제공)을 밝혀냄으로써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

자에게 요구되는 상담자태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지지의 의미와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두 시기로 한정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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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최정원 외, 2021)

로 보아 고등학교 시기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시기

별 요구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낮추고,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서행동문

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은혜, 송동호(2005)의 연구에서 남학생에게는 

외현화문제가, 여학생에게는 내재화 문제가 더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현지 외

(2005)의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증후군에 대한 성차를 조사한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신체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태은

(201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서 성차가 없다고 보

고한 연구도 있었다(백승영, 이승희, 2014). 후속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에서의 성차와 성차가 고려된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영향을 밝혀 구체적이

고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풍부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겪는 청소년과 보호자와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에 미치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에 도움

이 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 교사를 대상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

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친구관계에 대해 부모와 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

면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돕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에 미치는 변인을 부모, 

교사, 친구 관계 변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 변인이 유

의미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약물치료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봄으

로써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

년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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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Attention Difficulties and 

Physical Symptoms Using LTA 
(Latent Transition Analysis)

Kim, Ji-Hy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pplied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I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and friend relationship variables on the potential group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of difficulty concentrating attention and 

physical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cademic enthusiasm and life 

satisfaction were compared for each potential group of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I also examined the transfer pattern of the latent group of 

attention difficulties and physical symptoms from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Furthermore, the 

transfer pattern was examined focusing on variables such as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and friend relationship. For latent group 

classification, the information index, quality of classification, comparative 

verification of models, and classification rate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potential groups for difficulty in concentrating attention and 

physical symptoms. In addition, using the three-step approach proposed by 

Asparouhov and Muthén, academic enthusiasm and life satisfaction were 

compared for each potential group, and transfer patterns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parenting attitude, teacher relationship, an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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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2018 Children and Adolescent Panel 

Data, and 2,154 people who responded to both difficulty concentrating and 

physical symptoms during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were stud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were identified as 

three groups: low group (53.4%), moderate group (39.3%), and high group 

(7.3%). Additionally,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were 

identified as three groups: emotional and behavioral issues group (45.4%), 

low group (44.6%), and high group (9.8%). Furthermore,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each latent 

group also showed high levels of physical symptoms, whereas adolescents 

with low level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showed low 

levels of physical symptoms. This indicates that there are distinct latent 

groups ranging from adolescent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nd physical symptoms to those with high level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orbidity.

 Second, when examining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groups based on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t was found that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warmth, rejection, inconsistency) and pe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impact during this period.

 Third, when examining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groups based on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warmth, reje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during this period.

 Fourth, when examining the transition patterns of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out of the adolescents, 662 (30.7%) showed an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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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compared to those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1,042 

(48.4%) maintained their symptoms, and 450 (20.9%) showed a decrease. It 

was observed that there were more cases where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were maintained or increased 

over time rather than decreased.

 Fifth, when examining the results of variables by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the high group had lower 

academ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contrast, the low group had 

higher academ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us, there were 

differences in academ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Sixth, when examining the transition of latent groups of difficulti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as well as physical symptoms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focusing on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teacher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low group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ore positive the teacher relationship,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moderate group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compared to the high group. For the moderate group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ore structurally supportive the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low group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compared to the high group. Moreover, warmer and 

structurally supportive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moderate group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compared to the high group. Thus, it was evident that parental 

caregiving attitudes (structural support, warmth) and teach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nsition of latent groups.

Key words : Attention Difficulties, Physical Symptoms, Latent Tran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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